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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rk Sehi. 2013. 10. 31. A study on the attitude change process of the Korean 

Japanese learners towards Japanese people and society. Bilingual Research 53, 

55-79. This study consists of empirical research focused on learners’ attitude 

change in the field of individual difference studies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Modified-Grounded Theory 

Approach. It investigates on the attitude change process of the Korean Japanese 

learners towards Japanese people and culture. This study illuminates two 

different aspects of the learners trying to control the gap between expectation 

and reality. One aspect is explained in the category of “Japan as a collision 

field”, Another, “Japan as a reconciliation field.” This study uses the expression 

of [Safety distance control] to explain the attitude change process of the Korean 

Japanese learners towards Japanese people and Japanese society.(Pyeongtae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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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개별성요인｣에 관해 필자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필자 자신이 한 사람의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로서, 오래도록 품어

왔던 복잡한 심경에 관해 성찰해 왔기 때문이라고 돌이켜 본다. ‘나는 많

은 외국어 중에서 왜 일본어를 선택한 것일까.’, ‘지금도 일본어 학습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 속에 일본이라는 나라와 일본어는 

어떻게 자리매김 되어 있는가.’, ‘일본어로 말하고 있는 나는 정말 나 자

신인가.’ 필자에게 일본어 학습은 일본어 학습 본래의 목적과 더불어 이

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작업이기도 했다.

2011년 3월 11일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들

은 ‘일본에 가고 싶지만, 방사능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 며 여

행을 통한 일본 사회의 경험과 학습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일본어는 현재 국내에서 중국어와 

함께 가장 많이 선택받는1) 제2외국어2)임에는 틀림이 없다. 

종래의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일본어 학습 동기에 관해서, 일본 대중문

화 개방에 의한 관심 증가와,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일본어가 한국어와 

문법적으로 유사하다는 이점을 살려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선

택된다고 분석하고 있다(纓坂2007). 하지만 학습이 진행되면서 그들이 

1) 제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교육과정의 선택 폭이 넓어진 것은 사실이나, 
학생들은 학교의 선택에 일방적으로 강요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본어와 중

국어를 제외한 기타 제2외국어 학습의 기회를 얻을 수 없으며 제2외국어 교

육의 편중 현상이 심화된다는 지적도 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308917.htm(한겨레 뉴스

 2013년 4월 3일 검색.)

2) 본고에서는 제2외국어는 국내에서 교육 및 학습되는 영어 이외의 외국어를 

의미하며, 외국어 (foreign language)는 학습자가 자국 내에서 학습하는 모어

(first language) 이외의 언어를, 제2언어(second language)는 학습자가 목표언

어 사회에서 학습 및 습득하는 모어 이외의 언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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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던 동기는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유학이나 여행, 혹은 워킹 홀리

데이와 같은 기회를 통해 일본어 모어화자나 사회에 접촉하면서 어떤 심

적 변화를 경험하는지와 같은 질적 부분에 관해서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로는 먼저 ｢개별성 요인 연구｣가 

주로 학습 성적과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데 중점이 놓여 있으며, ｢학습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어떻게 하

면 빨리 목표언어를 마스터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제2언어습득 및 

교육 방법 연구 분야에서 최종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일 것이다. 하지

만, 본 연구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빨리’, ‘누구든지’, ‘실패 없이’, ‘많

이’ 일본어를 정복할 수 있을까.｣와 같은 능률의 문제를 다루기 이전에 

학습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간으로서 고찰해 보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한국인은 쉽게 흥분해서 수업 중에 역사 문제나 정치 문제에 관한 이

야기는 피하는 편이 좋다.｣는 일본인 교사와 ｢역사 문제에 관해 망언을 

하는 일본 정치가들에 대해서 일본인이 데모도 하지 않고, 반응이 없다

는 것은 그것에 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한국인 일본어 학

습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필자는 양자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를 과연 무

시해도 좋은 것인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않을 수 없었다. 또한 필자는 

제2언어 및 외국어 학습과 교육은 ｢상호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며, ｢상호

이해｣가 불가능한 채로는 언어능력이 향상된다 하여도, 언어의 도구적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어렵다고 믿는다.

2. 선행연구 및 문제점

제2언어 습득 분야의 개별성3) 연구는 연령, 적성, 동기, 태도, 학습 전

3) 제2언어습득의 ｢개인차(individual difference)｣라는 용어는 학습자의 숙달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개별성｣을 사용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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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스타일, 성격, 정서, 사회문화적 요인 등을 주요 요인으로 하여 성취

도와의 관계를 밝히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다음의 <표 1>은 개별성 연구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Larsen- 

Freeman and Long(1991)과 Brown(2000)이 각각의 저서에서 제시하고 있

는 개별성 요인을 정리한 것인데, 이 둘은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요인을 어느 카테고리에 넣느냐와 같은 문제에 관해서는 의견 차이

를 보이고 있다(真嶋, 2005). 다시 말하면 본고에서 초점을 맞추고자 하

는 학습자의 심리적 요인은 ｢사회 심리적 요인｣, ｢사회 문화적 요인｣, 

｢성격요인｣, ｢정의적 요인｣등과 같은 다양한 용어로 기술되어 있어 각각

의 연구를 비교 검토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

겠다.

<표 1> Larsen-Freeman and Long와 Brown 개별성 요인 비교

Larsen-Freeman and Long Brown

사회심리적 
요인

동기(도구적／통합적)
태도(부모・친구・학습환경
・교사・민족적귀속의식)

사회문화적
요인

태도, 제2문화 습득, 
사회적 거리, 

이문화 교육능력, 
언어정책, 가치관, 교실 

문화

성격요인

자존감, 외향성, 불안도, 
리스크 테이킹, 부정에 관한 

민감도, 감정이입, 억압, 
애매모호함에 대한 관용성 

정의적 영역：자존감, 
억압, 리스크 테이킹, 
불안 감정이입,외향성

동기:도구적／통합적, 내발적／외발적 

기타요인
기억・의식・의지, 언어장애, 
관심, 성별, 출생 순, 과거의 

기억 

Larsen-Freeman and Long(1991, pp161～229 및
Brown(2000, pp54～218)에 근거하여 작성

일본어교육학계의 개별성 연구 동향에 관하여 살펴보면, 1980년대 초

기에는 일본 내의 유학생과 비즈니스맨, 귀국자녀, 중국 귀국자, 인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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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난민 등을 위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그들의 출신지나 모어, 

또는 학습 목표에 의해 그룹화 되어 그 차이점을 다루었다. 90년대에는 

학습 전략과 신념, 자율학습과 리소스, 제2언어학습과 습득의 개별성에 

관해서, 그리고 2000년대 전반에는 일본어 학습 환경의 에스노그래피 및 

환경의 상호 작용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다양성｣이란 용어

를 사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자율적인 언어학습 능력 향상에 

주목하였다(林2006, p5). 

국내의 연구로는 천호재의 일련의 연구들을 들 수 있는데 목표언어화

자가 아닌 학습자 관점으로부터의 교재 작성 및 문법 교육의 중요성(천

호재, 2008), 일본어 학습에 관한 의식 조사 연구(천호재, 2009) 그리고 

대학생 일본어 학습자의 인지 전략에 관련된 연구(천호재, 2010)등을 제

외하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천호재의 일련의 연구는 개별

성을 학습자 한 사람 한 사람으로가 아닌, 한국인 학습자, 혹은 일본어 

전공자, 남학생, 여학생과 같은 그룹으로 다루고 있는 특징이 있다. 

재일 유학생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岩男・萩原의 일련의 연구, 모이야

(モイヤー1987), 田中(1991), 田中他(1993), 井上(1996), 栖(1996), 金田

(1998), 細越(1999)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심리적

인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교사가 총체적으로 어떻게 학습자를 배려해

야 하는지｣, ｢어떠한 과정을 겪으며 일본에서의 유학 생활에 익숙해져 

가는지｣, ｢학습자들은 어떤 경험을 통하여 심적 변화를 겪게 되는지｣등

과 같은 부분에 관해서는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또한, 지금까지 열거

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가 질문지를 통한 양적 통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

는데,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목표언어와 사회 구성원에 관한 태도 변

화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감정 변화와 행동, 그리고 인지 양상에 

관하여 단순한 의식조사 수준이 아닌, 다이내믹한 움직임을 고찰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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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3.1. M-GTA(Modified-Grounded Theory Approch)

제한된 데이터에 근거하여(grounded on data)분석하고, 새로운 이론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거이론은, Glaser와 Strauss가 최초 출판한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1967)이외에 ３개의 버전이 더 있

다. 따라서 근거이론에 입각한 연구는 이 4개의 버전 중에 하나를 선택

할 필요가 있는데, 본고는 기존 근거이론의 결점이 수정 보완된, 

M-GTA(Modified-Grounded Theory Approch) 木下(1999)를 선택하였다

(이하 M-GTA로 표기). M-GTA는 먼저 연구자가 문제의식을 갖고 테마

를 정하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다각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뒤 ｢개념｣4)을 

생성한다. 최초로 생성된 개념은 제2 제3의 데이터와 비교하여, 유사점

(베리에이션)과 반대 예를 분석 워크시트에 열거하고, 이론적 샘플링을 

한다. 그리고 개념과 개념들 사이의 관련성을 보며 더 큰 상위 개념들의 

집합체인 ｢카테고리｣를 형성하며, 그 속에서 발견되는 특징이나 움직임

에 관해서 연구자의 설득력 있는 표현으로 정리해 가는 방법으로 이론을 

생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분명히 밝혀 둘 것은 본 연구는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 통계 처리하여 분석한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양적 

연구가 아니라는 점이다. 즉, 연구 목적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집된 데이

터를, 연구자의 이론적 감수성(theoretical sensitivity)에 의거하여 그 특정 

대상의 행동 특성(분석 테마)을 해석하는 것으로, 극히 제한된 분야

(‘grounded’)에 관한 ‘이론 생성’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으

로 생성된 이론 및 구축된 가설을 바탕으로 하여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

4) 질적 연구에서의 일반적인 코딩작업은, 데이터로부터 1차, 2차, 3차 코딩이 

이루어지는 직선적인 과정이지만, M-GTA에서는 데이터에서 분석된 모든 결

과를 ｢개념｣이라고 부르며, 이것을 분석의 최소 단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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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일반화가 가능할 것이다.

3.2 분석 초점자 및 데이터 수집

본고에서는 木下(1999，2003)에 준하여 ｢분석 대상｣이라는 용어 대신

｢분석 초점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분석 초점자는 연구 목적에 

따른 대상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통상 면접 대상자를 의미한다. 본고

의 분석 초점자는 총 9명이며, 그 중 5명은 일본 유학 중이었으며, 4명은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상태로 한국에 거주 중이었다. 또한 서울의 S대학

과 경기도의 K대학 그리고 일본의 O대학 재학 중이었으며, 단 한 명만 

취업 중에 있었다. 일본어 전공자가 6명, 비전공자는 3명이었다. 인터뷰

는 2007년 11월～2008년 1월, 2011년 12월～2012년 1월에 걸쳐서 행하

였다. 인터뷰 내용은 사전 테스트5)를 거쳐 명확성을 검증하였으며, 반구

조화(semi-structure)및 자유회답식(open-ended question)6) 방식으로 이루

어졌다. 또한 인터뷰는 본 연구에 관한 설명과 동의서 작성을 시작으로 

하여 60분～8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인터뷰 내용은 녹음한 뒤 문자화 

작업을 거쳐 데이터화 되었다. 분석 초점자에 관한 세부 사항은 <표 2>

와 같다. <표 2>의 일어 능력은 元田(2005)의 ｢일본어능력 자기평가(4기

능)척도｣를 분석 초점자에게 스스로 체크하도록 한 결과와, 일본어 능력 

시험 등의 자격증 취득 상황을 고려하여 필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

다. 또한 분석 초점자의 일본어 학습 경력은 적게는 1년 6개월에서 10년

까지, 유학 기간은 1개월에서 4년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분포되어 있는

데, 본고에서는 일본어 학습 경력과 유학 기간에 따른 태도 변화의 추이

5) 분석초점자와 같은 모집단(한국어 모어화자로 일본어 학습자)에 속해 있는 

대상에게 pretest를 실시하였다.
6) 분석 초점자가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항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62  이중언어학 제53호(2013)

를 관찰하는데 유용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2> 분석 초점자

일어학습경력 일어능력
전공

현거
주지JSL JFL 書 讀 聞 話

A 씨
29세(남)

6년 상급
일본학 일본

4년 2년 상 상 상 상

B 씨
25세(여)

4년 상급
일본어 일본

3년9개월 3개월 상 상 상 상

C 씨
30대(여)

10년 상급 일어일문
(현직교사)

일본
3년 7년 상 상 상 상

D 씨
26세(남)

3년 상급
일어일문 한국

1년5개월 2년 상 상 상 상

E 씨
23세(여)

6년 상급
일어일문 한국

10개월 5년2개월 상 상 상 상

F 씨
29세(여)

6년 중급
일어일문 일본

1개월 6년 중 중 초 중

G 씨
25세(남)

2년 중상급 경제학
(부전공일본어)

한국
1개월 1년11개월 중 상 중 중

H 씨
26세(남)

1년6개월 중상급 컴퓨터공학
(부전공일본어)

한국
중 중 상 중1개월 1년5개월

I 씨
23세(여)

3년 중급
관광경영 한국

11개월 2년1개월 중 중 초 중

3.3. 분석 테마로서의 ｢태도변화｣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태도변화｣란, 심리학에서 말하는 ｢태도변

용｣을 의미한다. ｢태도가 변용하는 과정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

저 타자의 발언이나 문장 등과 같은 언어에 의한 변용과정, 보수・벌・

권위 등과 같은 사회적 세력에 의한 변용과정, 그리고 환경 변화와 같은 

체험에 의한 변용과정이다. 또한 태도대상(본고에서는 일본인 및 일본사

회)에 대한 좋은 감정 및 불쾌감정을 유발하는 자극 속에서 태도변용은 

일어난다.｣(有斐閣　心理学辞典, 2005)고 하는 것이 태도변화에 대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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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학적 정의이다. 

또한 朴世稀(2006)는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개별성 요인에 관하여 

논하면서 ｢동기｣ 및 ｢신념｣ 요인은 학습 발달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

며, ｢국가대표로서의 의식｣, ｢경쟁심｣,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등은 유

학 생활 및, 교사/교우 관계와 같은 외부적 환경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pp96～100).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본고는 ｢학습 

환경(유학)은 학습자의 목표 언어 사회에 대한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친

다｣라는 점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유학 전후의 체

험에 따른 일본 사회에 대한 태도 변화의 프로세스｣를 밝히는 것을 목표

로 한다.

4. 분석 과정 및 결과

본 연구에서 생성된 개념은 모두 13개이다. 필자는 이 개념들을 시간 

축을 기준으로 하여 유학 전, 유학 초기, 그리고 유학 중의 심리 경험으

로 나누었다. 그리고 의미를 설명하는 의미 카테고리 5개로 묶을 수 있

었다. (이하 개념은 < >로, 카테고리는 【　】로 표기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생성된 개념과 카테고리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학 

전의 심적 경험으로【對日이미지 형성】- <對日이미지의 수동성>, <일

본어 학습에 의한 對日이미지 전환>, <역사 및 정치적 의식의 분리>, 

<경쟁 상대로서의 의식>이 있으며, 【유학초기의 심적 혼돈】- <對日이

미지의 붕괴>, 그리고 유학 중에 경험하는【충돌의 장으로서의 일본】

과【화해의 장으로서의 일본】, 그리고 이 두 카테고리의 관련성을 설명

해 주는 핵심 카테고리로, 분석 초점자들의 심적 다이내믹스를 나타내는

【안전거리의 조절】을 생성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그 중, 한국인 일

본어 학습자의 일본인과 일본사회에 대한 태도변화를 설명하는 가장 중

요한 카테고리인【충돌의 장으로서의 일본】과【화해의 장으로서의 일



64  이중언어학 제53호(2013)

본】, 그리고 핵심 카테고리인【안전거리의 조절】관하여 상세히 다루

고자 하며, 그 이외의 분석 결과에 관해서는 내용의 방대함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지면을 달리하여 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먼저 필자는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가 일본 유학을 통하여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전체상에 착목한 결과, 유학 경험이 없는 학습자7)의 경우 비교

적 안정적이고 획일적인 대일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것에 반하여, 유학 

경험이 있거나, 현재 JSL 환경에 있는 학습자의 경우 급격한 심적 변화

를 겪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유학 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먼저, ｢일본에 와서 일본은 선진국

이라는 좋은 이미지가 완전히 없어졌다.｣와 같이 부정적인 문화충격을 

받은 경우와 ｢일본인은 모두 개인주의적이고 차가울 거라 생각했는데 

정반대였다.｣와 같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었다. 하

지만 유학 이전의 일본어 학습 기간이 길고, 사전지식이 많았던 학습자

의 경우, 태도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7) 본 연구에서는 유학으로 인한 태도변화 프로세스를 보다 명확히 고찰하기 위

하여, 분석 초점자와 같은 모집단의 유학 경험이 없는 학습자 7명에 대해서

도 인터뷰를 행하여 비교 분석 하였으나, 본고는 유학 중의 심적 경험에 관하

여 중점적으로 논하고자 하며, 본 연구에서 도출된 유학 전의 개념과 카테고

리에 관해서는 지면을 달리하여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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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이미지형성

경쟁상대로서의 
의식

대일이미지
형성의 수동성

일본어수업에 
의한 이미지 
변화의 자극

역사적 정치적 
의식의 분리

유학초기의 
심적 혼돈

대일
이미지
붕괴

충돌의 
장으로서의 

일본

일본인과의 
인간관계 포기

서로 다른 
입장의 확인

장벽 부딪히기

이해의 어려움

화해의장으로서
의 일본

맞추기

입장 바꾸기

감동하기

이해하기

안전거리조절

의미카테고리① 의미카테고리② 의미카테고리③ 의미카테고리④

의미카테고리⑤

시간카테고리①
유학 전

시간카테고리②
유학 초기

시간카테고리③
휴학 중의 심적 경험

<그림 1>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일본인 일본 사회에 대한 

태도 변화 개념도

먼저 부정적인 변화는, 역사 및 정치적 문제에 관하여 일본인과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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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험했다는 등의 증언을 근거로 하여 ①<서로 다른 입장의 확인>이

라는 개념, 그리고 일본인의 외국인에 대한 폐쇄적인 태도나 편견 등의 

체험 등을 근거로 하여 ②<장벽 부딪히기>라는 개념을 생성하였다. 그

리고 일본인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오해하거나, 인간관계 속에

서 생기는 마찰 등에 관한 증언으로부터 ③ <이해의 어려움>이라는 개

념을, 그리고 ‘일본인과 친해지기 위한 노력을 중단하게 되었다.’ 와 같

이 일본인과 일본 사회로의 동화 의지나 커뮤니케이션 의욕이 상실되었

다는 증언들로부터 ④<일본인과의 관계 형성 포기> 개념을 생성할 수 

있었다. 이들 ①～④의 개념은 한국인 학습자가 일본 사회에 동화되고

자 했을 때 그들과 충돌하는 문제라는 점에서【충돌의 장으로서의 일

본】이라는 카테고리에 넣었다. 

반대로, 모어화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는 경험 ⑤<입장 바꿔 생각하기>, 따뜻한 일본인의 진심에 감동받는 

경험 ⑥<감동하기>, 지금까지의 선입견과는 달리 일본을 이해할 수 있

는 기회를 갖게 되는 ⑦<이해하기>, 그리고 일본인의 커뮤니케이션 방

법과 일본 사회의 룰을 알게 되면서 그것에 자신을 맞추고자 하는 경험 

⑧<맞추기>와 같은 개념을 생성할 수 있었다. 필자는 ⑤～⑧의 개념들

을【화해의 장으로서의 일본】이라는 카테고리에 넣기로 하였다. 

이처럼【충돌의 장으로서의 일본】카테고리와 【화해의 장으로서의 

일본】카테고리를 만듦으로 인하여 유학 후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가 느

끼는 복잡한 심경을 두 개의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4.1 충돌의 장으로서의 일본

【충돌의 장으로서의 일본】카테고리는 <서로 다른 입장의 확인>, 

<장벽 부딪히기>, <이해하기의 어려움>, <일본인과의 관계 형성 포기>

의 개념이 모여 생성된 것이다. 다음의 예증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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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교실 칠판에 일본 지도가 있었다. 자세히 보니, ‘일본해’, ‘다케시

마’라고 적혀 있어서, 내가 ‘동해’, ‘독도’라고 고쳤다. 그런데 다음

날 지도를 보니, 다시 ‘일본해’, ‘다케시마’로 고쳐져 있었다. 나중

에 (일본어학교의)담임 선생님이 한 것을 알았다. (중략) 한국 학생

들끼리 우리 선생님 웃기지 않냐, 고 했다. 솔직히 선생님은 자기 

나라니까, 맘대로 해도 되지 않는가? 그런데 그 선생님과는 일본어 

공부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트러블도 없었다. 내 일본어 

공부에 전혀 나쁜 영향 같은 건 없었다. <서로 다른 입장의 확

인: D(전공)>

분석 초점자 D는 지도의 표기를 바꿨던 자신의 행동에 대한 담임교사

의 반응에 관하여 자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이므로 이해할 수 있다고는 

하였지만, 일본어 교사로서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판단

할 수 있었다. 또한 자신의 일본어 학습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었다고 

했지만, ‘일본어 공부만 하면 된다.’는 것이, ‘교과서 내용 이외의 문제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혹은 ‘인간적인 관계는 맺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굳이 목표언어사회에까지 가서 배우고자 했던 학습자

가 가장 가까운 모어화자인 담임교사와의 커뮤니케이션 의욕을 상실했

다고 하는 것은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또한 D는 일본인 교사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등을 드러내지 않았

다. 이러한 행동은 담임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서로 정면충돌을 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회피8)｣ 행동은 ｢사회적 조화와 질서를 유지하

고자 하는 가치가 우선되기 때문인 것으로,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이 억

8) Fukushima & Ohbuchi(1996)은 대인갈등에 직면 시, 그 해결법으로 사용하는 스트

라테지를 통합(설명, 설득, 질문, 교환거래, 타협, 다른 제안), 회유(간접적 주장, 

유화, 애원), 분배(명확한 주장, 의문), 공격(비판, 위협, 분노), 동조, 회피, 제3자의 

개입(원조, 중재)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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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된다(新倉2001).｣는 점을 고려한다면, D는 담임교사에 대해 마음의 문

을 닫음으로써 트러블은 없었지만, 자신의 사고와 감정의 억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다소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2) 학교 기숙사에 살다가 갑자기 건물이 철거된다고 해서 집을 구하러 

다녔다. 외국인도 괜찮다는 집이었는데, 막상 가니까 국적을 물어

봤다. 한국인이라고 했더니 거절당했다. 전에 살던 한국인이 엉망

이었다고 했다. 그런 말 들으면 일본인만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다. 

한국인이라면 더 심하게 했을 것이다. <벽에 부딪히다:D(전공)>

예3) 일본인 친구를 사귀고 싶었다. 그래서 유학생 환영 파티에 갔다. 한 

사람씩 자기소개를 했는데 (일본인들은) 서양 학생들에게는 훨씬 

친절하고 호기심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고 하면서 돌아왔던 적이 있다. <벽에 부딪히다:E(전공)>

예2)에서 D는 ‘일본인만 나쁘다고 할 수 없다. 한국인이라며 더 심하

게 했을 것이다’며 일본인으로부터 거부당한 스트레스를 상쇄시키고 있

다. 이러한 행동은 임상심리학적 측면에서 보면, 불쾌한 체험이나 감정

을 약화시키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어 기제 중 ‘합리화’에 

속한다. 즉, 일본인 탓이 아니라 한국인에게 그 책임을 떠넘김으로 인해

서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고자 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모이야(モイヤー)는 일본인 유학생들의 심적 스트레스와 그 처리에 

관하여 논하면서 ｢일본인으로부터의 거절｣을 경험한 유학생들의 경우, 

자신을 수용해 준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고 생각했음에도 불

구하고, 처음부터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학습자보다 더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1987, p92). E의 경우 역시, 위의 예3)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일본인과 이야기 하고 싶다,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욕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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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게 갖고 있었던 경우임을 감안해 보면, 일본인과의 관계 형성 실패

에 관한 실망감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경험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다.

예4) (아르바이트) 점장이, 너 자신보다 손님의 편리를 생각하라고 부드

럽게 이야기 한 적이 있다. 일본인은 부드럽게 말해도 왠지 차갑게 

느껴진다. 무서웠다. (중략)일본인 동료는 점장이 뭐라고 하면 머리

를 조아리면서 “はい、はい、かしこまりました(예, 예 알겠습니

다).”를 연발했었는데, 나는 머리를 숙이지도 않고, “아～아～”라고

만 했다. 나는 다 이해했다는 뜻이었는데, 점장의 표정이 이상해지

는 걸 느꼈다. 나중에 선배가 불러서 가 봤더니, 점장이 정말로 내

가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다는 것이다. 나한테 직접 물어보

면 될 것을. 그 다음부터는 일본인들이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살

폈다. 역시 한국인들과는 좀 다른 걸 알았다. <이해의 어려움:E

(전공)>

예5) (병원에서)간호사 둘이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말을 걸었더니, 갑자기 돌변해서 환하게 웃으면서 ‘はい、は

い(네, 네)’그랬다. 순간 일본인은 친절하지만 무섭다고 생각했다. 

이 사람들은 겉과 속으로 무얼 말하고 싶은 건지 정말 모르겠다. 

<이해의 어려움 :H(부전공)>

E는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곳에서 그리고 H는 병원 간호사와의 접촉

에서 일본인들의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에 관하여 위화감을 느끼고 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 E는 점장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부드럽게 이야기 

한 것에 대하여 ‘차갑다’, ‘무섭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E 본인의 판단

에 ｢혼나야 당연한｣상황에서 오히려 ｢부드럽게｣주의를 받은 것에 대한 

당혹감 때문에 무섭다는 느낌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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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신이 ‘아～아～’라고 대답했던 것에 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

다는 오해를 받았는데, 이는 한국어에서 감탄사 ‘아～’가 ‘이해’와 ‘긍정’

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모어에 의한 負의 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머리를 반복해서 조아리거나, 미소와 같은 일본인

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룰에 관한 이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생기

는 마찰이었다고 분석할 수 있겠다. 

예6) 일본에 와서 인간관계가 좀 귀찮아 졌다. 일본사람들은 말 할 때 

오모테와 우라(겉과 속)가 있다고 하고, 가끔 한국인들과는 다른 

점을 느꼈다. 거리감을 느꼈다. <일본인과의 관계형성 포기:B

(전공)>

B는 일본 체류 기간이 3년 9개월로 비교적 긴 편에 속한다. B와 같이 

일본에 체류한 기간이 긴 분석 초점자들로부터 처음에는 ‘일본인과 이야

기 하고 싶다’. ‘친구가 되고 싶다’와 같이 일본 사회에 동화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갖고 있었지만, 점차 커뮤니케이션 의욕을 상실하게 되었다

는 증언을 들을 수가 있었다. 

자신의 언어 능력이 높다고 의식할수록 커뮤니케이션 의욕

(Willingness to communication)이 높아진다(MacIntyre et al.(2001)는 주장

도 있지만, B와 같이 일본어 능력이 향상되면서 오히려 커뮤니케이션 의

욕이 감소했다고 하는 본고의 분석 초점자들의 경우를 보면, 단순히 언

어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의욕이 正의 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

며, 환경과 심리상태에 다분히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렇다면 이들이 커뮤니케이션에 점점 소극적으로 변화해 갔던 이유는 무

엇일까? 

한국인과 일본인의 의식을 비교분석한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면, 한국

인은 ‘정’, ‘친밀감’, ‘마음이 편함’, ‘상대가 나를 받아들임’, ‘가까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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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속성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인간관계성 우리｣가 강한데 반하여 

일본인은 ‘유대성’, ‘동질성’, ‘공통성’, ‘소속감’ 등과 같은 속성으로 표

현되는 ｢집단 귀속 및 집단동일시 우리｣가 강하다고 하고 있다(최상진, 

2003, p153～159). 이러한 분석에 근거한다면, 한국인 학습자가 처음 만

난 일본인과 친구가 되고자 무작정 노력했을 때 느끼는 거리감을 이해하

는 것이 가능하다.

또 한 가지 위의 예5),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

들은 ‘일본인은 겉과 속이 다르다.’, ‘오모테와 우라’, ‘다테마에와 혼네’

에 대한 언급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9)인데 이해하기 힘든 

일본인의 행동을 경험할 때, 사전지식으로써 갖고 있던 ‘오모테와 우라

(겉과 속)’ 혹은 ‘다테마에와 혼네(명분과 본심)’라는 규칙을 적용하여 이

해하고자 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다. 하지만 ｢다데마에와 혼네｣는 

선과 악으로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겉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

은 것의 차이라고 하는 土居 (1985)의 설명을 참고한다면, 본고의 분석 

초점자들의 이해에 왜곡된 부분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4.2 화해의 장으로서의 일본

【화해의 장으로서의 일본】카테고리에 속하는 개념으로는 <입장 바

꿔 생각하기>, <감동하기>, <이해하기>, <맞추기>이다. 다음 예증을 자

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예1) (일본인 친구와 역사문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후) 그 친구는 

9) 이는 星野(2000)의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가 있다. 중국, 대만, 한국의 많은 학

습자들은 일본인과의 관계에 관해서 ‘사귀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그 이유로 한국인의 경우 ‘다테마에와 혼네(명분과 본심)’에 관한 룰을 든 경

우가 특히 많다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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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에 한국인이 왜 그러는지 이해하게 되어 기쁘다고 했다. 

나도 지금까지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양보해서 제3

자가 되어서 생각해 보니, 일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일본

에 와서 가장 크게 얻은 것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입장 바꿔 생각하기 :E(전공)>

E는 일본인 친구와의 역사 문제에 관한 대화를 통하여 ‘양보해서 제3

자의 입장이 되다’, 혹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물을 보는 새로운 경험

을 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경험을 일본 유학으로 얻을 수 있

었던 가장 값진 공부라고 했듯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양국의 

갈등이 점점 깊어만 가는 요즘과 같은 상황 속에서 객관적이고 균형 잡

힌 사고가 가능하다는 것은, 장래 양국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한 경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예2) 아르바이트 점장과 사이가 좋았다.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전화했더니, 

자기 자식인 것처럼 좋아해 주면서, 입학금이 없으면 빌려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60만 엔을 빌려 주었다. 일본인이 냉정하다고 생각했

는데, 한국인과 다르지 않다. <감동하기:A(전공)>

A는 점수에 맞춰서 일본학을 선택했던 것뿐이고 일본에 별다른 흥미

나 애착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편이었다. 하지만 일본에 와서 일본인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일본인은 차갑다.’, ‘일본인은 10엔까지 나눠서 

낸다.’와 같은 처음 갖고 있던 부정적인 이미지가 없어졌으며, 일본인과 

일본 사회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 경우라고 분석할 수 있겠다. 

예3) 일본에 대한 막연한 혐오감은 일본에 와서 많이 없어졌다. 역사문

제에 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일본에 와서 이것저것 들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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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독도 문제에 관하여)일본이 무작정 우

긴다 생각했었고 감정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았었다. <이해하기 

:G(부전공)>

예4) 일본인 친구랑 정치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좋은 친구지

만,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의견 차이가 난다는 걸 알았다. (중략) 

정치나 경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신문 한자도 열심히 읽게 

됐다. 북한에 관해서 물어보면 한국의 대표로서 대답할 수 있게 공

부하고 있다. <이해하기 :E(전공)>

G는 일본에 와서 對日이미지가 호전되는 변화를 경험했으며, 예4)의 

E는 모어화자와의 역사문제에 관한 대화를 통해서 관심 분야를 넓히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서 그동안 어렵게만 생각

해 왔던 한자 학습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고 했

다. 이와 같은 예증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이 중요하며,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기회가 학습동기에도 연결될 수 있음

을 증명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겠다. 하지만, 본 연구의 데이터로부터

는 JSL 환경에서 친구가 아닌 교사와의 대화를 통하여 양국 간의 갈등에 

관하여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는 증언은 들을 수 없었다. 

예5) 전에는 표정이 딱딱하고 무섭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일본어로 

말할 땐 이상하게 내가 웃는다. 매스컴에서나 주위 일본인의 웃는 

이미지가 강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다. (중략).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도 언제나 웃어야 하다는 게 일본 문화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

문에 내가 바뀐 건지 모르겠다. <이해하기:H(부전공)>

예6) 일본인과 말할 때 내가 달라진다. 그들에게 맞추려고 하는 걸 느꼈

는데, 처음에는 이런 내가 싫었다. 정체성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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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계속 살 것도 아니고, 그냥 한국인으로서 일본어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에 좀 들지 않아도 내가 맞추는 편이 이야

기가 잘 풀린다는 걸 알았다. 생존적응, 살아남기 위해서 바뀌게 됐

다. <이해하기: E(전공)> 

H는 4.1의 예5)에서 일본인 간호사의 웃는 얼굴에서 상당한 위화감을 

느낀 것으로 분석됐지만, 위의 예5)에서는 자신도 일본어로 말할 때는 

웃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일본인의 이미지가 항

상 웃는 얼굴이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에 맞게 자신의 행

동을 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역시 일본인의 기준에 자신의 행동을 맞춤으로써 적응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예6)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일본어 사용과 이문

화에 접촉에 따른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일본

말을 하고 일본인처럼 행동함으로 인하여 ‘자신다움’을 박탈당한 것과 

같은 상실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실에 부합함에 따라 또 다른 

자신의 아이덴티티도 받아들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Berry(1992)의 분

류10)에 따르면 E는 문화적응 태도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통합’의 태도

를 취하고 있으면서 ‘생존적응을 위해서’ 와 같은 현실적인 요구에 적극

적으로 대응하면서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E가 말하는 ‘생존적응’ ‘살아남기 위함’ 이 일본어 능력을 향

상시켜 좋은 직장을 얻고 성공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일본어를 장래의 

직업과 연결시키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10) Berry(1992)는 문화적응 태도로 자문화에 대한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중시하

는지, 상대 문화나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는지에 따라서 자문화와 상대 문

화를 모두 존중하고자 하는 ‘통합’, 상대의 문화나 관계를 중시하는 ‘동화’, 
자문화만 중시하는 ‘분리’, 어느 쪽 문화도 중시하지 않는 ‘주변화’와 같이 4
가지 타입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일본인과 일본 사회에 대한 태도 변화  75

4.3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안전거리 조절 행동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충돌의 장으로서의 일본】과 【화해의 장으

로서의 일본】에 관해 언급해 온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한국

인 일본어 학습자들의 일본인과 일본 사회에 대한 태도 변화에 관한 다

이내믹스에 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충돌의 장으로서의 일본】카테고리에서는 예1) ‘선생님과 일본어 

공부만 하겠다.’, 예3) ‘유학생 파티에서 일본인을 사귀고 싶었지만 외면

당했다.’ 등과 같이 커뮤니케이션 의욕을 상실하거나 일본인과의 관계 

형성 실패로 인한 좌절을 경험하면서, 학습자는 앞으로 더 이상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과 일본 사회에 거리를 

두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화해의 장으

로서의 일본】카테고리에서는 예1) ‘제3자의 입장이 되어 보니, 일본을 

이해할 수 있었다.’ 예3) ‘막연한 혐오감이 없어졌다.’ 예6) ‘일본인과 말

할 때 내가 달라진다. 그게 편하다.’와 같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거리를 

좁혀가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이와 같은 ‘거리 조절 행동’은,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며, 학습자 자신이 갖고 있는 일본에 관한 기

대치와 현실의 차이에 따라서 각각 ‘적절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여 불필요한 마찰이나 알력을 피

하고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학습을 지속해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예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해와 독도를 일본해와 다케시마로 

표기해 놓았던 ‘그 선생님과는 일본어 공부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는 

경험, 예4)와 같이 모어화자와의 의사소통에 문제를 겪은 후 ‘일본인들의 

말하는 법을 주의 깊게 살피게 되었다’고 하는 경험, 그리고 예4)와 같이 

일본인 친구와 정치적인 문제로 의견 차이를 확인 한 후에 ‘한자 공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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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열심히 하게 됐다.’ 는 경험들을 종합해 보면,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

들이【충돌의 장으로서의 일본】과【화해의 장으로서의 일본】을 겪으

면서 받는 불쾌하거나 유쾌한 경험 모두가 일본어학습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본어를 살려서 일하고 싶다’11)는 

희망은 전공자에게서나 비전공자에게서나 들을 수 있었던 장래의 목표

였는데, 이렇듯 일본어 능력을 향상시켜 자신의 꿈을 안전하게 실현시킬 

수 있도록 그들은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자신과 일본 사회 간의 안

전거리 조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할 수 있었다.

5. 고찰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그동안 양적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

의 일본인과 일본 사회에 대한 태도 변화 그리고 적응 과정에 관하여 유

학생들을 중심으로 논하였다. 그러나 방일 후 일본에서 불쾌한 경험을 

하거나 유학 생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역시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집을 구할 때 한국인이라 거절당했다,’ ‘일본인들

은 서양인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있다.’ 는 등의 본고의 데이터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인의 외국인, 특히 아시아인에 대한 폐쇄적인 태도나 제

도 역시, 방일 유학생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데, 이러한 요인들로 인한 유학 포기는 ‘적응 프로세스’가 아닌 ‘부적응 

프로세스’라는 별도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고의 

논점과는 일치하지 않아 지면을 달리하여 논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11) 본연구의 분석 초점자들 중에서 일본 유학을 경험하지 않은 JFL학생들은, 
일본어 학습을 ‘일본대중문화를 즐기기 위하여’ 같은 오락적인 의미로, ‘영
어에 비해서 배우기 쉽기 때문에’와 같은 차선책으로서의 의미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에 반하여 일본 유학 경험을 한 분석 초점자들은 전공을 불문하

고, 일본어를 취업과 연관시켜 생계 수단의 의미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일본인과 일본 사회에 대한 태도 변화  77

최근 한일 양국은 역사적, 정치적 현안들로 인하여 갈등의 골이 깊어

만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공존, 공생, 공영을 위한 커뮤니케이

션 능력의 향상이 필수불가결하다. 그런 의미에서 본고에서 제시하고 있

는, 충돌과 화해 그리고 안전거리 조절 행동이란 연구 결과가 교육 현장

에서 한국인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그리고 유학을 통하여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학습자에게 실천적인 가이드라인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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